
- 3 -

韓國老年學硏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5, Vol. 13, 3-4

Editorial Comment: 노인 수발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노화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진 어르신을 돌보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영문으로는 “care”라 하고, 일본에서는 영문의 의미를 介

護(개호)라는 한자어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말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전통사회에서는 효를 근간으로 해서 노부모를 친

절히 모신다는 차원에서 이를 봉양이라 했지만, 근래에는 봉양의 의미

는 거의 사라진 대신 부양, 간호, 간병, 병구완, 보호, 수발, 시중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요양정책이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가

있어서 근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제도의 시안 등이 마련되었

고, 이에 지난해에도 본 학회지의 editorial comment 주제로 장기간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의 삶의 질을 높

이고 또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의 장기요양제도를 선택

하기도 했다 (윤가현, 2004a).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의 개호보험(介護

保險)제도와 유사한 노인요양보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명칭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인요양보장제도

가 아니라 “노인수발보장제도”로 개칭해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

이며,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2005년 12월 중순 현재 노인수발보장법

이 입법 추진 중에 있었다.

Care나 介護라는 용어에 가장 적합한 우리말로 수발이 선택된 셈

인데, 실제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한자어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은 수발과 시중이다. 또 수발의 사전적 의미가 “신변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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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든다.”는 것이므로 시중은 수발에 포함된다.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전체 그리고 65세 미만이더

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타인

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환자의 본인부담률

20% 정도(저소득층은 더 낮은 비율)에서 의료, 간호 등 수발혜택을

받게 한다고 한다.

명칭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다. 시설이 삶의

터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

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농어촌지역에는 폐교 등을 이용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려

는 뜻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에 의지 부족이나

재정부족 등을 내세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걱정이다.

시설을 갖춘 후에도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발의

대상과 범위,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이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하고,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발서비스 지침,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시설기관의 운영지침 등이 시행착오를 덜 거듭하는 차원

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윤가현, 2004b). 이에 한국노년학연구 14

권에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몇 편의 논단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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